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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방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Part 1.  기획

Part 2. 진단

Special theme

 In Education

0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대안 - 김은비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교수

02.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 서은비 인구미래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01.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로 보는 경북교육의 방향 - 장계영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

02. 작은학교,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 - 서윤정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03.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발전특구 - 홍상준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04.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예술 꽃을 피우다 - 안희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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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함께하는 현장

Part 4. 연구

Community

Academic

01. K-EDU 경북교육 2025

      ● 현장 취재  - 명수향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미래교육학부모 모니터단  

         ●  현장 설문  - 박지현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주무관 

02.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 이지호 월항초등학교 4학년	

03.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김홍철 길안초등학교 교사

         ●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손연희 강남초등학교 교사

04. 해외 우수 유학생

         ●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 Enkhbayar Temuulen (테물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1학년

         ●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 최영진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2학년	

         ●  테물엔 아빠의 편지 - Enkhbayar Yandag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학부모	

05.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 - 이다겸 (가칭)경북온라인학교 교사

06.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 - 이남숙 조마초등학교 학부모

07. 음악중점학교

         ●  음표를 그리다 - 김은준 광평중학교 3학년

         ●  비올라에 빠져들다 - 안시연 광평중학교 2학년

01. 정책연구: 해외유학생 유입과 정착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05.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미래과학자의 꿈 - 한수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06. 지역을 살리는 교과 중점 중학교 - 정혜경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7.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경북온라인학교 - 손기화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8.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 채수진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장학사	

09.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이윤성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10. 세계와 연결된 중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시작,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 김미정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11.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 김희정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12. 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 농어촌유학 - 최진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2023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부

터 2023년, 10년 간 초등학생은 18만명, 중학생은 48만명, 고등학

생은 57만명이 줄었다. 이런 감소세라면 현재 714만명인 학령인구는 

2030년에는 500만명, 2060년에는 35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추

정된다. 

수능응시생은 10년 사이 62만명에서 44만명으로 감소하고, 대학 입

학정원인 51만명을 한참 밑돌아 학문의 상아탑이었던 각 대학은 존폐

의 기로에서 학생유치에 한창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여파는 단순

히 유·초·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종국에는 사회 전반과 산업

구조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는 곧 저출생을 의

미하며, 저출생에는 단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겨 있다.

 Part 1 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추이, 그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 그리고 

인구교육까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이 해야하는 역할과 그 방법

을 다뤄본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잊지 말자. 

지금도 매 초 어디선가 태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Part 1

 경북에서 태어난다, 아이들이



Part

01
기획 
Special theme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대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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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미래

사회 모습을 그리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속에서 저출산 고

령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2060년 예상치

인 1.40명(통계청, 2022)에 이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Joan C. Wi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교육방송(EBS)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치를 듣고는 "Wow, 

Korea is so screwed"라며 놀라며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

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2023년 12월 NYT의 

칼럼니스트 Ross Douthat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

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

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

런 모습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세계적 이슈가 된 한국의 출산률은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

를 가져오게 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대안01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교수 김 은 비

“                          

”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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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인구변화의 흐름을 미

리 살피면서 미래를 대비하며 이에 맞는 사회구조를 대비하면서 적

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조대연, 2022).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의 교육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저출산이 교육

에 가져 올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학

령인구의 급감은 교원수급과 교육시설 등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변화

를 가져올 것이다.

학령인구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하

며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1세, 중학

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세-21세까

지를 나타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6~11

세는 2030년 159만명으로 2020년 대비 58.4%, 중학교 학령인구 

12~14세는 2030년 115만명으로 2017년 대비 84.4%, 고등학교 

학령인구 15~17세는 2030년 133만명으로 2020년 대비 95.3%, 

대학교 학령인구 18~21세는 2030년 187만명으로 2020년 대비 

7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10년간 이 중 195

만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하여 낮아지면서 학

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고, 2030년 학령인구는 5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2060년에는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                          

”

학령인구
변화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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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구 추계를 본다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규모

의 축소,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학교폐지 등 우리의 

미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은비 외, 2019).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였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

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

학령인구
변화와 우리

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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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

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 입시제도의 다양화, 융복합 학습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김은비 외, 2021). 이는 

기존의 교육이 Top down 방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미

래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

습자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학

습을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융합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는 교수자에 의한 “teaching” 이 아닌 “less teaching, more 

learning”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조대연, 2022).

다음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래 학교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학교 공간의 복합화’, ‘평생교육기관’, ‘교육복지기관’ 등의 역

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

가 줄어들면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지금의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경제적이지 않다(박대권 , 2018).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

를 통해 지역에 있는 성인, 학교 밖 청소년, 학생, 노인 등 모든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평생 교육기관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김은비 외, 2019).

두 번째로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전문가로

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이다. 이에 학습주체자로서 교원

의 자기 계발, 미래기술정보 공유 및 생성을 위한 학습공동체 마련 

및 학습공동체 리더 육성, 교원 역량 진단시스템 개발, 교수학습센

터, 교원 연수 등의 체계적 지원,에듀테크를 활용한 연수기법 운영, 

교사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은비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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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에서 교사의 초점 변화,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수업) 개발 활성,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 ICT(VR, IoT, 

3D 프린트)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팀티칭과 협동 학습

의 활성화,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함양, 교사의 학생 평

가의 다양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ICT, 디지털, 인공지능과 

같은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학생과 교사가 컴

퓨터와 같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교육과 개별화 교육

에 그 핵심이 있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

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학교의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를 장학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능

에 더해 지역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보

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과 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료계만 하더라도 과거 소아과, 산부인과 등 실제적인 필요로 인해 

많이 몰리고 집중되었던 진료과가 현재는 폐업하는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과가 속출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

화 관련 진료나 의료부분은 시장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

“                          
”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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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구주조의 변화에 따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

로 이어지며 교육체제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따르는 변화와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도 심

각한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기존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가 올 미래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해야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서 교원양성과정 개편, 교원자격체제 개편, 교원자격증 개편, 통합학

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

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물리적 혹은 기능적 개편으로 볼 수 있다(류광

모, 2021). VUCA* 시대로 지칭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교육

은 미래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과학적

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김은비, 유성창, 박기범, 백영선, 박선민, & 조대연. (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초
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역량개발학습연구, 14(3), 193-221.

김은비, 정홍인, 김대영, 변기용, 임철헌, 최지수, & 조대연. (2020). 미래인재양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교육문화연구, 26(6), 5-27.

류광모. (2021).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경영정보시스템적 전
략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2), 5-28.

박대권. (2018).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수 정책. 교육비평, (42), 58-91.

조대연(2022). 미래교육에센스. 박영사 

참고
문헌

*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발전이 지속되는 시대, 변동성(variability), 불확
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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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학

교, 시민을 대상으로 『전 사회적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교육을 추진해 온 게 벌써 8년째이지

만, 여전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도대체 인구교육이 뭐예요?”이

다. 거기에 “저출산(생)이 문제이니 아이 낳으라는 교육인가요?”라

는 질문도 패키지처럼 따라오곤 한다.

어쩌면 ‘인구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인상이 결혼·출산을 장려하

는 캠페인처럼 생각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 인구에 관한 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

생입니다.’ 등 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에서 1980년대 성비균형 정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학교 인구교육02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서 은 비

“                          

”

인구교육이
뭐예요?

[참고]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
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
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
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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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인구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

책을 거쳐 현재의 출산장려 정책까지, 그 내용과 방식의 차이가 있었

을 뿐 사실 ‘인구교육’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늘 변화하는 인구처럼 현재의 ‘인구교육’은 단순히 저출산(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의 변화가 사회

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

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인구

교육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문제를 몸소 느끼고 있다. 이에 인구교육을 향한 전국 학

교와 지자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가 있을 정도로 인구문제 해

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지역이기에 인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보건복지부-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인구와미

래정책연구원은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며,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확산의 협력 기반

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인구와미래정책연구

원은 △학교 인구교육 교과목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지역특

화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

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구교육 우수모델>이 수

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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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인구교육*은 ‘건강한 가족가치

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강사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

치를 담은 베스트셀러 그림책 「넘어」, 「달빛춤」을 써낸 김지연 작가

가 참여했다. 구미 출신인 김지연 작가는 교육을 통해 만난 아이들에

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작품을 함께 읽고 그 안에서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토론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가족

을 그리며 건강한 가족 가치관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다수의 어린이는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며 그 사랑이 있어 행복하고, 어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

다는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입양가정의 아이는 부모님을 만나

게 되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었고, 할머니와 둘

이 사는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할

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는 학교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 행복의 원천이며 사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아이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이들에게는 가

족은 그저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 인구

교육은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 

“                          

”

인구교육에서 
만난 경상북도 

학생들을 통해 본 

학교 인구교육
의 방향

*참여형 인구교육 : 교육대상이 직접 참여하여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상상하며 기획하는 인구교육

**특강형 인구교육 : 인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인구-사회변화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인구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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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항목은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 

지역에 대한 이해,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인권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를 찾도록 한다. 그렇다면 어린이 인구교육의 방향성은 

건강한 가족가치관, 이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스스

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경북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참여형 인구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와 미래기획’을 중심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이해’, ‘인구변화와 경

북의 미래’, ‘인구변화와 나의 진로’ 등의 소주제로 보드게임을 진행

하며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큰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아

이들도 있던 반면, 인구감소 지역의 학생들은 학기마다 줄어드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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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도시로 전학을 가는 친구들을 보며 허탈감을 느끼고, 여건상 도시

로 갈 수 없는 본인의 환경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로 떠나는 친구들도 마냥 좋아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도 스터디카페가 없어요.”,

 “웹툰을 배우려면 대구에는 나가야 해요.” 청년인구 유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학생 스스로가 인구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향으로 인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 이동, 사망.

이 세 가지가 인구변동의 핵심 요소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움직이고 

사망할 때까지 사회와 주고받는 모든 상호작용을 ‘인구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교과의 개념에 적용하면, 인구는 특정 전공과목이 아닌 <

범교과>분야일 것이다.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체계적인 <학교 인구교육> 추진을 위해, 

외부특강 형식의 인구수업 지원뿐만 아니라 교과목 개설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고등학교 인구교과서 「인구와미래」는 교

육청 인정교과서로 승인되며 신설된 고시외과목에 적용되었다. 올

해 중학교 인구교과서 「미래를 여는 인구이야기」는 오는 1월 최종 승

인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인구교과서 또한 내후년까지 개발할 예

정이다. 

중·고등학교의 인구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구에 관한 기본 지식을 

“                          

”

인구와미래정책
연구원이 

인구교과서에 담은

학교 인구교육
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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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인구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

과 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과 연계하여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역량 함양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아

이디어를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마련했는데, 성취

기준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 두 가지 이상의 내용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식·이해’는 인구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인구통계 자료 분석, 인구 현

상으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했

으며 ‘과정·기능’은 인구 현상과 인구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을 탐구

하고, 인구 관련 문제나 쟁점을 분석하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

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가치·태도’는 

인구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

와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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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을 위해 영주역에서 학교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우리에

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다시 영주로 돌아올 아이들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떠밀리듯 살지 않도록,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교육, 그것이 경상북도 학교 인구교

육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                          

”

나중에 다시 
영주로 돌아올 
아이들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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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디어

●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  인구변동으로 달라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나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의 요인과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인구 학습의 기반이 된다.
●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인구 변동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인구통계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인구통계의 활용 방안을 일상에서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  인구전략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인구와

나의 삶

●  인구와 인구학                                                    ●  인구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
●  인구 현상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생애주기별 삶의 모습
●  인구변동에 따른 가족의 변화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 가치관

인구의 

지리학적

변화

●  인구분포의 요인과 사례                                    ●  인구이동의 요인과 사례
●  인구구조의 개념과 사례                                    ●  인구변동의 요인과 사례
●  인구주택총조사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구통계 수집
●  다양한 주체의 인구통계 활용 사례

인구와 

사회 변화, 

그리고 

인구전략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생활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모습의 변화
●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문제
●  인구의 지역별 균형 분포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전략
●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전략

인구로 

상상하는 

미래와 공존

●  인구로 보는 사회의 다양성                                ●  인구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
●  다양한 가족, 세대, 사회, 지구촌의 공존             ●  인구 현상에 따른 사회의 변화, 위기, 기회 
●  인구를 통해 예측하는 미래와 나의 삶의 방향

과정·기능

●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구 관점 제안하기
●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애주기 곡선 그리기
●  인구변동으로 변화된 가족의 모습과 형태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족 상상하기
●  나와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한 소통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을 바탕으로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 탐색하기
●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인구변동을 파악하고 인구피라미드 제작하기
●  인구통계 수집 방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인구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 양상과 특징을 조사하기
●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구전략 탐구하기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전략 모색하기

가치·태도

●  인구 현상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 존중의 태도
●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가치관 탐색
●  세대, 성별,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 의식
●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 현상에 대한 관심
●  인구구조와 인구변동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흥미
●  인구통계를 일상에서 활용해 보는 실천적 태도
●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
●  인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
●  인구변동에 대처하여 미래를 구상해 보는 능동적 태도

중·고등학교 인구교과서의 내용체계



가파르게 깎아지르는 인구절벽은 모든 지역에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야속하게도 깊숙한 산촌, 인적이 드문 농촌, 한적한 어촌에 더 매섭게 몰

아닥친다.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30곳으로, 경북은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었다(한

국고용정보원, 2024.3.). 이는 학령인구 감소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닌 전국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나 그 경중이 같지 않다는 것

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경북의 현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경북에 맞는 해결책

이 필요하다.

 Part 2에서는 경북의 데이터로 경북교육을 들여다보고, 10년 후의 경

북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백 마디 말보다는 정책으로 담아내는 교육청이기에 수백 가지 고민 중, 

알곡을 선별하여 11가지로 추려 담았다. 

		  영양제가 될 만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농어촌

		      유학까지 있으니 논에 흩뿌려진 낱알들을 경북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함께 봐주시길.

Part 2

경북에서 키운다, 아이들을



Part

02
진단 
 In Education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1

2

3

4

5

6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로 보는 경북교육의 방향
작은학교,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발전특구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예술 꽃을 피우다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미래과학자의 꿈
지역을 살리는 교과 중점 중학교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경북온라인학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경북형 통합운영학교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 농어촌유학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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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문을 닫았었다. 학교 교육이 집에서 모니

터로 이루어졌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

다.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다. 그런데 5

년, 10년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못할 문제가 학교에 들이닥치고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 2017년 40만 명, 2020

학령 인구 감소, 10년 후

경북의 학교를 상상하다01
구미원당초등학교 
교장 장 계 영

“                          

”

더 센 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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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0만 명 선이 무너져 2023년에는 229,971명이 태어났다. 통계

청이 발표한 2022~2072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지

속적으로 줄어들어 2052년 20만 명 아래로 태어날 것으로 예측하

였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3년 2,784,000

명이던 초등학생은 2024년 2,495,005명으로 10.4% 줄었다. 현

재의 출생아 수를 토대로 보면 2029년에는 1,729,805명으로 2013

년 대비 38.9%로 감소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국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계 5,131,218 5,016,128 4,833,026 4,655,267 4,483,013 4,275,022 

초등 2,481,248 2,329,381 2,194,987 2,041,781 1,870,580 1,729,805 

초1 347,950 319,935 290,686 271,282 258,447 244,965 

초2 385,034 346,229 318,421 289,363 270,129 257,402 

초3 428,911 385,094 346,325 318,599 289,608 270,414 

초4 423,926 429,112 385,330 346,596 318,932 289,960 

초5 424,435 424,181 429,519 385,772 347,028 319,401 

초6 470,992 424,830 424,706 430,169 386,436 347,663 

중학 1,336,387 1,375,902 1,345,867 1,313,522 1,273,927 1,236,400 
중1 456,478 469,466 423,666 423,816 429,383 385,848 

중2 452,477 455,134 468,185 422,592 422,847 428,508 

중3 427,432 451,302 454,016 467,114 421,697 422,044 

고등 1,313,583 1,310,845 1,292,172 1,299,964 1,338,506 1,308,817 
고1 444,692 425,675 449,366 452,206 465,177 419,997 

고2 458,768 434,498 415,968 439,132 441,935 454,657 

고3 410,123 450,672 426,838 408,626 431,394 434,163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 (2024~2029년)                           (단위 : 명)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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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영유아가 많고 소규모인 어린이집이었

고, 유치원의 폐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와 보건복지

부가 제공하는 보육 통계에 따르면 2013년 52,448곳에서 2023

년 37,395곳으로 28.7% 감소하였다. 이중 어린이집은 43,770곳

에서 28,954곳으로, 유치원은 8,678곳에서 8,441곳으로 줄어들

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1곳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 

2024년) 시도별 초ㆍ중등 폐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137개 학

교가 폐교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101개교로 전체의 73.7%를 차지

했다. 경북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5개교, 총 20개교로 강원 22

개교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는 157개교로 

2022년 121개교에서 23% 늘었다.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는 전북

이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4개교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입

생이 0명이거나 1명인 경북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56개교로 전체 초

등학교 468개교 중 12%이다.

2017년 2월 폐교된 성주 가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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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학령 인구 변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학교 수의 급감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경북의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북의 출생아 수는 9,967명이

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북의 시군별 출생아 수를 보면 5년 

전에 비해 36%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

10년 후 
경북의 학교

최근 5년간 경북 시군별 출생아 수                                         (단위 : 명) 출처 : 경상북도청 통계DB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포항시 3,047 2,670 2,418 2,189 2,151 2,026 
경주시 1,228 1,099 1,085 1,047 970 958 
김천시 984 856 804 778 714 644 
안동시 919 843 718 720 640 582 
구미시 3,245 2,848 2,630 2,354 2,142 1,809 
영주시 496 375 346 358 338 304 
영천시 483 636 542 517 517 451 
상주시 451 429 354 315 326 294 
문경시 292 312 324 293 265 213 
경산시 1,749 1,566 1,297 1,357 1,256 1,128 
의성군 228 241 215 165 176 174 
청송군 81 110 75 81 74 75 
영양군 62 74 48 40 31 29 
영덕군 142 176 139 92 110 78 
청도군 141 126 109 92 111 104 
고령군 130 110 92 97 87 86 
성주군 242 210 183 172 153 147 
칠곡군 819 637 455 446 414 323 
예천군 326 346 330 299 272 280 
봉화군 143 132 98 72 66 60 
울진군 250 238 205 195 193 176 
울릉군 33 40 28 24 18 26 

계(경상북도) 15,491 14,074 12,495 11,703 11,024 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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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17,203명이다. 시군별 출생

아 수를 토대로 2029학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를 추정하면 74,754

명으로 36% 감소한다. 경북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전입보

다 전출이 많아서 실제 2029년 초등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통계를 보면 영천, 성주, 의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학생 수가 줄

어들지만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다. 포

항, 경산, 구미와 같은 곳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도 학급 수가 줄어드

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심각한 곳은 중소도시인 칠곡, 

영주, 경주, 안동, 상주, 문경, 김천 등으로 많은 수의 학교가 폐교하

거나 분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감소율은 20~30%대를 보인다. 성주와 의성의 경우 출생

아 수의 합이 현재 초등학생 수보다 많지만, 학령기에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입학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생의 감소는 연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 고등학교는 3년이므로 실제 학생 수의 감소는 초등학교보

다 빠르게 체감할 것이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10년 후 2034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2,479,227명으로 나타나 

2023년 2,554,324명보다 3%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

나 학령기인 만 5세부터 만 14세까지 인구는 2023년 201,332명에

서 2034년 102,868명으로 49%가 줄어든다. 통계를 분석하면 고

령 인구의 증가로 향후 10년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3% 줄어들지

만 학령기 아동은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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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학교 환경 변화

1) 학령 인구 주거지의 변화

2024년 3월 1일 자로 경주 의곡초 일부분교, 김천 봉계초 태화분교, 

성주 초전초 봉소분교, 봉화 소천초 임기분교, 울진 기성초 사동분

교, 울릉 천부초 현포분교가 추가로 폐교되었다. 올해는 6곳에 그쳤

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경북 시군별 출생아 수                                         (단위 : 명) 출처 : 경상북도청 통계DB

순 시군 2024년 2029년 감소 수 감소율
1 칠곡군 5,926 3,094 -2,832 -47.8 
2 영주시 3,953 2,217 -1,736 -43.9 
3 포항시 25,573 14,501 -11,072 -43.3 
4 구미시 26,048 15,028 -11,020 -42.3 
5 경주시 10,481 6,387 -4,094 -39.1 
6 안동시 7,234 4,422 -2,812 -38.9 
7 경산시 12,771 8,353 -4,418 -34.6 
8 상주시 3,175 2,169 -1,006 -31.7 
9 영양군 395 284 -111 -28.1 
10 고령군 833 602 -231 -27.7 
11 문경시 2,350 1,699 -651 -27.7 
12 김천시 6,272 4,780 -1,492 -23.8 
13 울진군 1,639 1,257 -382 -23.3 
14 봉화군 724 571 -153 -21.1 
15 청도군 862 683 -179 -20.8 
16 영덕군 930 737 -193 -20.8 
17 울릉군 209 169 -40 -19.1 
18 예천군 2,217 1,853 -364 -16.4 
19 청송군 527 496 -31 -5.9 
20 영천시 3,078 3,146 68 2.2 
21 성주군 914 1,107 193 21.1 
22 의성군 912 1,199 287 31.5 

계 117,023 74,754 -42,269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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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100개교(21.4%), 31~60명인 학

교는 126개교(26.9%)이다. 이를 합치면 전체 초등학교 수 468개교 중 48.3%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이다. 전교생 30명 이하의 학교는 6~7년 후에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아있

더라도 학생 수 3~4명의 분교가 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출산율이 1.0 이상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상북도의 상황에서 결국 10년 후인 2034

년, 지금 학교의 절반 정도가 폐교 또는 분교 지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를 미리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학령 인구의 감소가 주거지의 변화를 만들었다. 특히 인

구 수가 적은 지역의 외곽에 거주하던 젊은 세대가 고장의 중심지로 이주하는 현상을 보인다. 생계

의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 교육, 의료, 행정, 문화 등이 중심지에 소재하고, 세원이 줄어든 지방자

치단체로서도 중심지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 인구의 주

거지가 고장의 외곽에서 중심지로, 군지역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인근 더 큰 도시로 연쇄

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학령 인구의 주거지 변화는 지방의 외곽 지역부터 학교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처럼 고장의 중심지에서 통학으로 학생들을 데려와서 학교를 유지하

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2) 사립 중학교 폐교의 사회 문제화

정부는 학령 위기 감소에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를 줄이고, 결국 학교 수를 축소한다.’는 정

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크기와 규모를 줄이는 정

책이다. 이런 정책은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사립 중, 고등

학교 폐교는 사회 문제화될 염려가 있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시차를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폐교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6년제인 

초등학교와 달리 3년제인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학급 수의 축소로 이어지는 기간이 

짧고 교원 감축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학급 수 축소를 넘어 폐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

립과 사립 교원 사이에는 첨예한 차이가 드러난다. 폐교의 공립 교원은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 교

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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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으로 전환된 적도 있지만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

능하다. 

또한 초등학교는 적은 학생 수로도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 고등학교는 교과 교사제로 인해 학

생 수가 줄어들면 운영이 어렵다. 공립은 지역 순환교사제로 그나마 부족한 교과 교사를 보충하며 

버틸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 사립 중, 고등학교가 버틸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 

역시 이미 30%에 가까워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장래 10년 이내에 군 단위의 사립 중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립 재단과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 교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학령 인구 감소가 낳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폐교의 기준과 지침을 미리 명확히 하고, 폐

교 유휴 재산 활용 방안 및 사립 교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증가

KBS 시사기획 ‘창’ 인구(3편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에 출연한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인구 저지선을 4,5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

계 출산율은 1.52명 이상, 이민자 비율이 15.8%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

계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 명이다. 2,400만 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매해 24만 명이 새롭게 이주해야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ㆍ외국인 인구 전망: 2020~2040

년’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 중 학령기 인구가 2030년이 되면 2020년에 비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북지방통계청에서 올해 9월 발표한 경상북도 아동 인구ㆍ가구 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경북 아동(만 18세 미만) 인구는 34만 명으로 2015년 대비 21.1% 감소(전국 18.3% 감소)

하였으나,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 증가하였

다.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전체 아동 인구의 5.4%로 2015년보다 2.2% 증가하였다. 경북의 아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주 배경 아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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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통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

라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1.6%(95,420명)인데 반해, 호주는 18.8%, 미국은 14.1%, 일본은 

5.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부모의 낙인효과 염려나 까다로운 장애 판별 기준으

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장애를 갖고 있어도 지적능력(IQ)이 정상이면 특수

교육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목 받는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품행장애(파괴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의 증

상 포함)가 10~14세에서 3.6%, 15~19세에서 2.4%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품행장

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볼 때 학령 인구의 감소 시 특

수교육 대상자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내외 대응 사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학령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역

시 폐교가 증가하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립 

초ㆍ중학교의 적정 규모 적정 배치 방침’을 마련하여 규모와 통학거

경상북도 아동 인구 변화                                    출처 : 동북지방통계청(2024)

“                          
”

10년 후 
경북교육을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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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기준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고 지원책를 제시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훗카이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 우타시나이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시의 총인구는 겨

우 2,700명으로 2045년에는 813명으로 줄어들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타시나이시 가쿠엔

은 폐교 위기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1~9학년의 다양한 학년으로 구

성된 70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복식학급 편성

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도쿠시마현의 학교 교육 모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도쿠시마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학교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7개 지역에서 체

인 스쿨을 운영하였고 3개 지역에서 패키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듀얼 스쿨의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체인 스쿨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와 중학교의 인

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활용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 패키지 스쿨은 우타시니아시처럼 특정 부지 내에 보

육소(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와 소학교, 중학교를 배치하여 교육적 서비스를 일체화하여 교육 내

용의 연계성과 충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체인 스쿨은 각각의 소규모 학교는 유지하되 행정 통합과 

자원 공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패키지 스쿨은 급이 다른 학교를 모두 한 곳에 모은 형태이다. 듀얼 

스쿨은 다른 지역 학생들이 별도의 전입 신고 없이 2주에서 한 달간 도쿠시마현으로 이주해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기업인 ‘아와에’, ‘미래의 학교’등이 새

로운 생활 형태로 제안하였고 이를 도쿠시마현 교육위원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강점을 

담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강원도 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 농어촌 유학’을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 조례

를 만들어 에듀버스, 에듀택시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에서도 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운영할 ‘충남 본보기학교’를 운영하고 있

다. 이 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 중에서 무학년제, 마을 연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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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학교-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 다양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을 지역과 함께 만

들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의 대응 방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통합 학교, 소규

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등의 경북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운영 형태는 지정

보다는 공모에 의한 선정, 자율 운영으로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어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의 학령 인구 감소세와 지역의 실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 소멸 대응 필수 기관으로 소규모 학교 적정화와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단체에서도 교육청만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사례처

럼 학령 인구의 분포와 변화,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체인 스쿨

과 같은 행정통합 학교나 특성화된 유-초-중-고 통합학교와 같은 경북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들

고 적용 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경상

북도청,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적음에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군지역

의 경우, 기숙 형태의 거점형 학교와 통학 형태의 지점형 학교 모델을 만들고 이를 선제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립 중, 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이며 다

른 하나는 학교급 교원 자격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령 인구의 감소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곳은 사립 중, 고등학교이다. 사립학교의 존폐는 재단의 재산권, 교원의 지위와 관련이 있어 

사립 재단의 통폐합이나 관련 법령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학교급 통합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

다. 현재 경북에서 운영하는 초, 중 통합학교는 관리자 1인만 2개 학교급을 겸임하고 교사 간 연계

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재정, 공문 등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통합의 의미가 부족한 편이다. 이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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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학교급 통합이나 거점형 학교는 실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다. 학교급 통합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 즉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하고, 학교

급이 달라도 교사들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등교사의 중등교원 교과 

자격 취득, 중등교사의 초등 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정주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 소규모 학교를 추진해야 한다. 

학령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계 학교는 기존의 마을 학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어야 

한다. 기존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은 지역화된 교육이었다. 즉 지역에서 배우

고, 배움의 결과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체제의 지역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목적에 덧붙여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학습 공동체를 통해 자

라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지역사회 모임과 협력

하고 연대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대하고 정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가꾸거나 지역으로 돌아

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지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경남 창녕의 성산중학교는 학교 인근의 우포늪을 활용하여 생태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어 전국 최초

로 생태교육 중심 특성화 중학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성산지역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

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IB 거점 학교로 만들어 특성화하였다. 경북에도 산림과학고, 원

자력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역민에 대한 입학 비율만 일

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하여 특성화 거점 학교로 선정하고,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의 인사, 편제, 교육과정에 있어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이나 교

육기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만들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특성화된 전문적 소규모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 단체의 역할을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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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북의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이주 배경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학령 인구

가 준다고 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 학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의 인지 장애 중심의 판별 기준이 품행 장애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늘어날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 구성의 형태가 늘어나 상담과 복지 지원

이 필요한 학생들 역시 늘어날 것이다.  

한편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와 학급 수로 인해 교원은 과원이 될 확률이 높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

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수를 줄이는 방식의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 학력 지원이나 이중 언어가 가능한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며, 특

수교육, 상담과 복지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이를 담당할 교사도 추가되어야 한다. 교과 교

육만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별 학생 지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

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10년 후 경상북도의 인구 수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학령 인구 수는 50%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의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기대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일 것

이다. 하나는 인구를 다시 늘이는 것이고, 하나는 인구 감소에 대비

하는 정책이다. 인구를 늘이는 정책은 지역민에 대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타시도에서 전

출을 유인하거나 해외에서 이주민을 받는 정책 등일 것이다. 이 정책

은 교육청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교

육청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장래 인구 추계로 

“                          

”

10년 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기대하며



37

볼 때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 이제 10년 후를 내다보고 출생아 수, 학령 인구 감소가 많은 지

역,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통합 및 특성화 방안 등을 수

립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행정적 통계에 의한 학교 폐교나 학급 감축

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인구 정책은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다. 지금 당장

의 효과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50년 후를 바라보며 경북 

교육의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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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경북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과반을 차

지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60명 이하 작은 학교도 올 4월 기준 

47.8%에 이릅니다. 늘어가는 작은 학교, 중앙 부처의 교사 정원 감

축, 줄고 있는 교육재정 등의 문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현실적으

로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북처럼 작은 학교가 많고 또 

급격히 늘어가는 지역에서의 작은 학교 소멸은, 조금의 비약을 더하

자면 공교육의 소멸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목

표로 특색프로그램을 발굴을 지원해 주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큰 학교 학생이 작은학교로 이사 없이 전학할 수 있는 ‘작은학교 자

유학구제’, 우수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작은학교를 교육감이 인증해 주는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 학교 간, 도시-농촌 간에 교육과정과 방과

후활동을 함께 운영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그 사례입니

다. 또, 올해부터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도-농 이음교실’, 중등교육과

에서는 ‘따로 또 같이 소규모학교 연합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업을 새

로 시작했어요. 작은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여러 

부서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올 2월에는 ‘경상

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들꽃처럼 자라는 아이들02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서 윤 정

들어가며



39

소규모학교를 작은학교라 칭하고 작은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과 지역주

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이 그 예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이란 학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

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인

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교복합시설’은 그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과 지역 어른들의 공

연장, 도서관, 체육관이 되고, 사랑방이 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작은학교 아이들은 사회성과 협동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

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작은학교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학생 수가 많은 과밀 학급에

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교과와 연계된 학력 향상 프로

그램은 물론, 오케스트라, 다도 체험, 공예, 승마, 골프, 드론 조종까

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

런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로, 저마다의 향을 가진 ‘들꽃’들처럼 자신만의 향과 색을 찾

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

란 아이들, 학교복합시설화로 지역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듬뿍 

우리 마을에는
작은학교가
필요해요!

작은학교에서
자라나는
들꽃 같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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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자란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동성이 과연 낮다고만 할 수 있을까

요? 다른 환경이기에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을 뿐

이에요!

유명 맛집은 아무리 멀어도 손님이 찾아와 줄을 서는 것처럼,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좋다면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학생

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올해만 600 여명의 학생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작은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이는 경북의 작은학교가 학생과 학

부모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또, 전국 15

개교의 우수 학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서 경북에서만 3개교(안동 녹전초, 봉화 봉성초, 경주 양북초중)가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고, 지난 5년간 매년 3교 이상이 꾸준히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서 총 17개 학교 선정,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답니다! 이는 열정적인 선생님과 큰 꿈을 가진 아이들, 그런 아

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는 지역주민…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

력으로 함께 이룬 결과랍니다.

줄을 서서 찾는
교육맛집?!



41

작은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작은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래쪽 QR코드를 찍고, 작은학교에서 살아 가는 여러분(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 누구든!)의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작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물론, 우리 학교 자랑 등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경북교육청이 두 귀를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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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

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책 사업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

체 등 지역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돌봄 서비스 확충, 공

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권 13개 지역(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

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에는 연간 약 30

억 원의 재정 지원과 지역별 운영 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하기 위한 특례 적용이 추진되며, 3년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정

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운

영, 디지털 교육 혁신, 자율형공립고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고, 성장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

아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할 것입니다.

지역을 바꾸는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발전특구03
경북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주무관 홍 상 준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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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교육수준이 획기

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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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위치한 광평중학교는 2020년 음악중점학교로 지정되

어 일반학급 6학급, 음악중점학급 6학급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

북 유일의 음악중점학교이다. 

 

음악중점학급은 음악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며 한 

가지 악기를 전공으로 정하여 연주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기별 연습실, 앙상블실, 마스터클래스실,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속에서 음악이론 

및 심화된 음악 교육을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악기별 우수한 

전문 강사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악중점학교, 지역과 함께 

예술 꽃을 피우다0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안 희 범

음악중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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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예술 공동체 및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

는 정기연주회, 지역연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과 일상적 문화 예술을 나누며 공

교육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음악중점학교는 이러한 상황에도 음

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차별화된 창의·융합형 인재을 양성하기 위해 음악중점학

교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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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일반고 중에는 ‘과학중점학교’라는 곳이 있다.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 중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과학중점 과정을 운영하

는 학교이다.

과학중점학교는 경북도내에 총 11개의 학교가 있으며, ‘과학중점’이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과학중점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2학

년부터 과학,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창의융합적인 미래 인재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STEAM 교육, 과제연구 활동, 과학 동아리 운

영, 학생 연합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미래 과학자의 꿈05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한 수 용

과학중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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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첨단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과 연구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

학 탐구 대회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자신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간 연합 캠프를 통해 서로 교류

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별 실험실과 2개 이상의 수학실을 갖추어 학생들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첨단 기기 확충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

하여 학생들의 첨단 연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도 미래 과학 인재를 희망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 활동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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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각각 17명과 37명 정도인 작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칠곡군 내 

지천면과 동명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매년 인구 수가 감소하

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와 인접하고 있어 

대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

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자 학교, 칠곡교

육지원청, 칠곡군청, 경상북도교육청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학교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회도 가지며 학교를 교과 중점 학

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2023년 9

월 도내 최초로 교과 중점 학교로 지정되고 학교는 2024학년도부

터 시작될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과 중점 중학교는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2024년 올해는 운영의 

첫해입니다.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는 교과 중점 중학교로서 수

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중학교는 

‘AI 중점’으로, 동명중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 편성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자유학기활동(주제 탐색 활동) 및 방과후 학교, 학교 행사 등 다양

한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중점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 

지역을 살리는

교과 중점 중학교06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 혜 경

교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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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별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점 교과의 심도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교사 컨설팅, 전문

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교사 공동체 협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

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

여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면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가 살아나 지역

도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협력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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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

택권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과목개설에 대한 부담, 학

교 간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

니다. 특히 경북은 학생과 교사 수가 적어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 및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교·강사를 섭외하기 어

려운 농어촌 지역 학교가 많아 온라인학교가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개별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온라인학교에 주문해 과목을 개설하는 주문형 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특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 희망학생이 학교장

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는 지정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1년간 시범운영을 했

는데요. 2024년 시범 운영 결과 1학기에 64개 강좌 600명의 학생

이 참여하였고, 2학기에는 68개 강좌 8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 115

개 강좌, 1021명의 학생이 신청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호응

이 좋습니다. 

경북온라인학교의 특화 교육과정에는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경북온라인학교07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손 기 화

온라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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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AI 프로그

래밍 기초 등의 과목,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위한 △환경과 인간 생활

△문화 다양성의 이해 △환경 등의 과목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하여 경북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수업을 위해 경산지역의 유휴공간에 온·오프라인 강의

실과 기반 시설 등 총 10개실의 규모로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실

력있는 교·강사들이 배치되어 깊이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식 개교를 통해 진로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맞

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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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의 캠퍼스, 

경북형 통합운영학교08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보과 장학사 채 수 진

“                          

”

경북형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목적

정의와 유형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학교 운

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연계 운영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

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

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을 보장

하기 위해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인력·시설 

등 교육자원을 연계·통합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를 통합운영학교

라고 한다.

통합 방식 내용

학교급별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학교시설

(위치)

연계형 통합 대상 학교의 위치가 근거리에 있는 경우,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통합형 1개 학교 이상의 시설을 폐쇄한 후
 중심학교에 통합하여 운영

신·이설형
개발지구 신설 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구축 후 
개교하거나 통합운영 대상학교를 다른 급의 학교로 
이전하여 연계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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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별 통합 방식에 따라 초·중 통합운영, 중·고 

통합운영, 초·중·고 통합운영으로 나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초·

중 통합운영학교와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시설 

(위치)에 따라 연계형, 통합형, 신·이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16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

역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가 다수이다. 

이들 학교는 학교 간 자원 통합,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운용, 행정·

사무의 통합,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통합적 운영, 무학년제나 블록타임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

영, 학생집단 구성의 통합,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교육활동 

전개 등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지

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른 미래 대안형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 구

안 및 일반화를 위해 지품초·중학교는 2021년～2023년 3년간 경상

북도교육청 지정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한 후 성과 발표

회 및 담당자 협의회 등에서 운영 사례 공유를 하였으며, 기성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아니지만 관련 주제로 정책 연구) 2022년～2024

운영 현황

초·중
(9교)

양북초·중 ㅣ 동로초·중 ㅣ 모서초·중 ㅣ 지품초·중 ㅣ  
송라초·중 ㅣ 무을초·중 ㅣ 낙동동부초·낙동중 ㅣ 
남정초·중 ㅣ 부남초·구천중

중·고
(7교)

가은중·고 ㅣ 동명중·고 ㅣ 모계중·고 ㅣ 성주여중·고 ㅣ
강구중·정보고 ㅣ이서중·고  ㅣ 영덕여중·고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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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년간 교육부 요청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활성

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정책연구학교 운영 결과 및 각 학교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 및 배부하여 통합운영학교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업

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하여 통합운영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 학교들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우수 운영 사례 연구와 공유, 행·재정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

템 구축 등과 더불어 교장 공모제·복수 자격증 소지자 우대·지역 장

기 근속 교사 초빙 및 배치·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통합운영학교 교

원인사 특별관리제 운영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통합운영학교 

운영 업무를 단위 업무 층위가 아닌 관련 업무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교육균형 발전 차원의 과제로 인

식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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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학습 공간이 어우러진 작은 학교!!!

교실 가득 찬 학생들로 활기 넘치는 큰 학교!!!

이 두 공간을 잇는 특별한 배움의 다리가 있다. 바로 경북 도(都)-농(農)

이음 교실이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교욱의 장,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

로 들어가 보자.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경북 내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한 공

간과 환경을 활용한 학습의 장을 큰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

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사업이다. 

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 교육과정

서로 간의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은 도

시 큰 학교 학생들과 토의·토론 수업 및 공동 수업(팀티칭)을 활성화

하고, 도시의 큰 학교 학생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한 놀이 공간 및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농산어촌의 체육관 및 강당, 특

별실 등 학교 안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놀이형, 환경 시설이나 지역

사회의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생태형, 교수 학습 활동이나 교수 학습 

농산어촌과 도시, 배움을 잇다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09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 윤 성

배움의 다리,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을 놓다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 

무엇이 특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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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쿨버스, 급식실 등을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으로 운영된다. 

나. 체험과 협력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

도시 아이들은 농산어촌의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경험하고, 농산어

촌의 아이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 자원을 접하며 견문을 넓

힌다. 더불어 교과 속 지식이 아닌, 농산어촌의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체험 중심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수업 팀티칭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소

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실현한다. 도시 큰 학교

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과 지역 특색을 살린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연계 체제를 

통해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모색한다.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

어, 아이들의 마음을 잇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교육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고자 한다. 농산어촌과 도시의 학교가 서

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미래를 위

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더 나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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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주 전환기’를 거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외국

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이입국이 되

었습니다.

지역의 산업현장은 '노동력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만성적인 구인난

을 겪고 있지요.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직업계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북이 이끄는 전국 최고의 중등직

업교육을 이수하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유학생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내 산업과 지역 정

주 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지도하고 있어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한 결과, 70% 이

상의 학생이 TOPIK 2급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대학 졸업요건인 4

급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도 있어요.

유학생 유입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직업계고의 충원률 제고, 기업

의 글로벌 인재 확보, 지한파 양성을 통한 국제 관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취업비자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국회·교육부·법무부·고용노동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

세계와 연결된 중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시작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10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김 미 정

유학생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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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학생 맞춤형 비자 제도가 만들어지리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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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11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김 정 희

늘봄학교 운영 개요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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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

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교육부 지정 시범교육청에 선정되어 도

내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선제적으로 하

였으며, 2024년 1학기 180개 초등학교,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

의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

교’를 비전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학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기준, 희망하는 초1학년 학생 83.9%가 양질의 초1 맞춤

형 프로그램에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

서,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감 늘봄학교 현장 방문(안동강남초, 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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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하반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은 92.4%, 학부모는 92.5%가 만족하

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전담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내 늘봄지원센터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전담인력인 늘봄행정실무사를 1교    1명 배치하여 행정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

육연구사)을 112명 배치하여 늘봄지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공간, 예산, 프로그램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다같이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북 늘봄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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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 농어촌유학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최 진 희

Gangwon blooms when education blooms

전국적으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의 지

역 중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중학교의 소규모학교(전교생 60명 이하)의 비

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방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적은 학생 

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더 나아가 학교 통폐합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시대를 마주한 강원의 위기를 교육으로 극복해 보고자 학령인구유입을 위한 강원 농어촌유학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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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강원 농어촌유학’

- 뉴스 1 주관 ‘2024년 지방지킴대응 지자체 혁신 대상’ 

   교육부분 대상 수상

- KTV ‘혁신이 답이다-꿈도 쑥쑥 마음도 쑥쑥 

  농어촌유학(2024. 10. 31. KTV 방송)

- 각종 언론매체 TV 및 라디오 뉴스

운영대상 :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

                 (강원자치도 외 전국 모든 지역)

운영형태 : 가족체류형, 농가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지원내용 : 농어촌유학생 주거비(=체류비) 지원

                 - 6개월 기본, 연장 희망 시 최대 1년 간 지원

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의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의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환경 및 특성화된 교육과

정을 찾아 유학 또는 정착함으로써 농어촌지역과 농어촌 학교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

생’을 지원하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 귀촌 형태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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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 2023학년도 2학기 시범운영으로 시작

● 년도별 농어촌유학 현황

   - 2023학년도 2학기: 4개 지역 6개교 33명

   - 2024학년도 1학기: 8개 지역 15개교 134명

   - 2024학년도 2학기: 10개 지역 23개교 171명

●
 
유형별 농어촌유학 학생 현황

구분 지원내용

가족체류형

자녀수에 따라 지원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금액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농가홈스테이형
학생 1인당 월60만원

유학센터형

연도별
농어촌
유학 현황

유형별
농어촌 
유학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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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유학 연장율

  - 2023학년도 2학기: 33명 중 27명 연장 신청(81.8%)

  - 2024학년도 1학기: 1학기 신규모집 134명 중 

     119명 연장 신청(88.8%)

  - 2024학년도 2학기: 2학기 신규모집 57명 중 

     50명 연장 신청(87.7%)

  - 만족도조사 결과 교직원, 원주민 학생 및 학부모, 유학생 및    

     학부모모두 농어촌유학에 대한 만족도 높음

사업결과

● 농어촌 학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구 유입 효과

  - 유학생과 유학생 학부모 중 1인 이상은 강원지역으로 

     전입 신고 필수

  - 2024년 2학기 기준 가족체류형이 152명으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온 것을 감안했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유입 인구는   

      400명 정도로 추정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규모학교 학생 수 증가로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학급당 학생 수 증가

   - (양양 한남초) 전교생 50명 중 유학생이 26명

   - (삼척 오저초) 전교생 20명 중 유학생이 11명

   - (양양 남애초, 홍천 모곡초) 농어촌유학생 유입으로 

      2024. 9. 1.자 기준 1학급 증설, 복식학급 해소

구분 교직원 유학생
만족도 86% 90%

유학생 학부모 재학생 재학생 학부모
89% 83% 73%



66

● 재학생-유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제고 및 상호 성장 도모

●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 지역의 농가민박, 펜션 등을 활용한 유학생 주거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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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가족에게 지원되는 주거비(월 60만원)로 지역의 농

     가민박, 펜션 등에 거주하며 월세 지급

   - 유학생 가족이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 

     여 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의 작은학교에 활기가 돋고 있다. 작은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농

어촌유학으로 조용하던 시골의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

업 시간에는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로 작은학교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강원 농어촌유학은 이제 시행 초기의 사업으

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한 정주여건

마련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빈집 리모델링, 유학마을 조성 등 거

주 공간뿐만 아니라 농어촌유학 가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 여건 

개선 등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

여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오도록” 내실 있는 

강원 농어촌유학을 만들어갈 것이다.

“                          

”

강원 작은학교의
활기가

돌고 있다



정책은 무형의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맡을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살아숨쉰다. 

Part 3 에서는 K-EDU 25 현장, 작은학교 운동장, 도농 이음 교실,          

타국으로 유학 온 눈망울, 컴퓨터 너머 온라인학교, 따뜻한 늘봄학교,    

선율따라 흐르는 중점학교까지 보물찾기 하듯 그 모습을 찾아 실었다. 

그들은 속살거리며 이야기한다. 

우리는 경북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벌써 이만큼 자랐다고.

Part 3

경북에서 자란다, 아이들이 



Part

03
함께하는 현장

Community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1

2

3

4

5

6

7

K-EDU 경북교육 2025   - 현장 취재	
                                                  - 현장 설문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해외 우수 유학생
-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 테물엔 아빠의 편지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
음악중점학교
- 음표를 그리다
- 비올라에 빠져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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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미래교육학부모 모니터단

명 수 향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성황리 개최

경북교육청은 12월 3일,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행사를 열고 ‘경북

교육 2025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

북교육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EDU 25, 경북교육의 비전을 담은 특별한 여정

행사장의 입구는 공항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콘셉트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QR

코드를 활용해 사전등록 확인을 마친 후, 발권을 하듯 줄을 지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

했다. K-EDU 25 PASSPORT(여권)이라 적힌 안내문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

는 듯한 설렘을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행사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정책 부스와 우수 사례 부스가 알록

달록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경북교육의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공항 여

▲ 그림1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QR체크                          ▲ 그림2 K-EDU25 입구

1-1  K-EDU 경북교육 2025 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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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경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색다르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K-EDU25 비전 선포식

경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방문객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에 이어 올해도 비전선포식 사회는 AI사회자가 맡았다. 

▲ 그림3-1 여권느낌의 입장 안내문 ▲ 그림3-2  입장 후 전경

◀ 그림4  행사장 입장 안내

▲ 그림5  K-EDU25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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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총리배 전국 학교예술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구미왕산초등

학교 오케스트라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대표 곡('The Phantom of the Opera', 

'Think of Me')과 아바의 대표 곡('The Encounter', 'Melody', 'Dancing Queen') 

등을 메들리로 연주했다.

▲ 그림6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 그림7-10  공연 모습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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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의 축사

AI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는 교육 관계

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회에서도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 시작을 알리는 레이저쇼가 진행되었다.

▲ 그림11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 영상11-2  레이져쇼



74

K-EDU 25 :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경북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

경북교육청이 2025 경북교육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교

육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AI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비전의 첫걸음은 인성교육이다. 나와 타인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

는 교육은 모든 교육의 시작점이자 목표로 강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IB 교육 과정

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주

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작은 학교의 증가와 교사 수의 감소

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교육은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확

대하고, 지역 정주 학교 모델을 발전시켜 교육과 보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은 또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북하

▲ 그림12 경북하다



75

다"라는 단어가  교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다.라는 의미로 전개될 수 있을만큼 

세계에서 찾아오고 세계와 나누는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교육을 바꾸는 시간 - 1부

별 보러 가자 - 포항고등학교 교사 배준석

포항고등학교 지구과학교사 배준석은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과 과학적 경험을 확장

하며 교육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선보였다. 천체관측과 원격 관측 기술을 활용

해 학생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고, 과학적 사고와 탐구의 즐거움을 심

어주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으로 과학의 대중화와 교육의 확장을 실천했

다. "별 보러 가자"는 그의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마을의 품에서 내가 피어나는 방법 -정책 연구교사 이은주

정책 연구 교사로서 구미 교육 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역민을 

이어주는  미래교육 지구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움과 꿈을 키

우고, 지역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설명하며 마을과 교육을 연결하는 중요

성을 강조했다.

▲ 그림13  별 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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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었다. -병곡초등학교 교사 김동현

강연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자녀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을 중심으

로 진행됐다.

▲ 그림14  미래교육지구 발표

▲ 그림15  '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었다' 발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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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

강연자는 성장의 첫 번째 비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그는 캐롤 드웩의 연구

를 인용하며, 고정된 능력에 머무르는 고정 마인드셋과 달리,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

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

고 배우려는 태도가 아이들의 성과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체험을 통한 성장

두 번째 비밀은"체험"이었다. 김 작가는 해외 체험 연수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수 중 한 학생이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존

감이 높아진 경험을 이야기한 사례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은 체험을 통

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다”며 부모와 교사들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 마인드와 도전의 가치

마지막으로 그는 "성공 마인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강연자는 자신이 책 쓰기를 

도전하며 느낀 성취감과 변화를 공유했다. 그는 매일 꾸준히 글을 쓰며 얻은 성공 경

험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며, 아이들에게도 자신만의 고유한 성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

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라.

김 작가는 강연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성장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모든 청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각자의 방향

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78

K-EDU 25 :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아버지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 -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포항 신광중

학교 3학년 김태영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 "기름 잡는 국자"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

다. 이 발명품은 국물 요리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혁

신적인 도구로, 실용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영 학생은 발표에서 기름 제거의 핵심 원리로 기름과 물의 밀도차와 사이펀 원리

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자로는 약 11분이 소요되던 작업이 이 국자를 사용하

면 단 2분 30초 만에 완료된다.

▲ 그림16  뱃살잡아 백살까지

▲ 그림17  기름제거하는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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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현장에서는 발명품의 성능을 직접 시연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학생은 빨

간 고추기름을 사용한 시연을 통해 기름과 맑은 물이 완벽히 분리되는 과정을 관객들

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 특히 기름 제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모습은 큰 호

응을 얻었다.

김태영 학생은 “이 발명품은 곰탕, 삼계탕, 마라탕 등 국물 요리를 제공하는 체인점에

서 인건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도구”라며, “현재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 중

이고, 내년 6월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마친 후, 임종식 교육감과 조용진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전달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전선포식을 넘어 교육청의 정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정책존, 팝업스쿨존, 체험존에 장학사와 담당 교사가 상주하며 참석자들이 

경북 교육의 현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장은 무대를 비롯하여 2025 주요정책을 안내하는 "정책존", 우수 모델학교 부스

▲ 그림18  꽃다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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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꾸려진 "팝업스쿨존", "AI디지털교과서 특별 전

시부스"와 독도 포토존, 안전 공모전 전시부스, 책

쓰는 선생님 출판 전시회가 있는 "체험존"으로 구

성되어 있다.

◀ 그림19  행사장 이정표

◀  첨부1.정책존 / 2.팝업스쿨존 / 3.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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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존

경주,의성안전체험관 K-EDU안전구조대

경주, 의성 안전체험관이 운영하는 'K-EDU 안전구조대' 부스에서는 혁신적인 안전교

육 모바일 앱 'K-Edu 안전구조대'를 홍보다.

이 앱은 학교 현장에서 시뮬레이터나 특수 장비 없이도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보드게임 형식의 안전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

도하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앱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 영역 미션, 

협동을 통한 게임 진행, 사용자 수준에 따른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재대응, 

약물 및 사이버 예방, 교통안전 등 10가지 미션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 앱은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K-Edu 안전구조대’를 

검색하여 누구든지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게임 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

하는 이 앱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상20-1  안전구조대 실행                                                 ▲ 그림20-2  안전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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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담고 채우는 꿈담채

작년(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인 '상주 꿈담채'

는 경북 특수학교(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홍

보했다. 이 프로그램은 3박 4일 동안 최대 4명의 학생이 한 기수로 입소해 1인 1실에

서 요리, 청소, 배달 앱을 활용한 식사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훈련을 제공하

며, 이수 시 교육감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직업 

연계 주택 입소 우선 선발 특전도 주어진다.

꿈담채는 장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경북교육청은 이

를 통해 학생들의 독립적인 삶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림21   꿈담채 ▲ 그림22   수료증

▲ 그림23   꿈담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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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마음성장을 지원합니다. - 경산교육지원청

마음성장 HOPE 정책 홍보부스에서는 뇌파와 맥파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 클리닉, 

마음 휴식을 위한 명상 체험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 및 브레인트레이닝 

기기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

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관계자는 "이 기기를 통해 학생의 불안, 산만함 등 10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라

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력 훈련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복지로 102%충전 - 행복교육지원과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가 운영하는 부스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다. 

▲ 그림24   마음지원 ▲ 그림25   측정기기

▲ 그림26   교육복지로 102% 충전 ▲ 그림27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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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스는 방과 후 학교, 사제동행 해외체험 '단디짝꿍', 늘봄 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생맞춤 통합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복지 사업을 총망라하여 전시했다.

늘봄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92개 학교가 

아침 늘봄을, 70여 개 학교가 저녁 늘봄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매일 2

시간 무상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제동행 해외체험 '단디짝꿍'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생이 단단하게 하나로 짝꿍이 

▲ 그림29   복지정책

◀  그림28  수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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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함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기 극복 감동 성장

스토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직원 30명과 학생 30명이 1:1 단디짝꿍이 돼, 나눔·행

복·성장의 폭을 넓히는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는다. 무대에서 '교육을 바꾸는 시

간' 강의를 했던 김동현 선생님의 소심이와 해외 연수 사례를 '2024 단디짝꿍 동행' 

수기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복지 사업들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흡연 NO! 마약 NO!,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및 마약 예방 홍보부

스를 운영했다. 포스터, 웹툰, 숏폼 등 다양한 우수작품 전시와 함께 금연 및 마약 체험

관(다양한 모형)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게 유해 약물의 심각성을 알렸다.

"청소년 흡연과 마약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

▲ 그림30   마약 교육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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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약속했다.

이번 홍보부스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들에게 흡연예방 관심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함께가는 미래, 온(溫)맘미소 유보통합

유초등 교육과에서 운영한 '온맘미소 유보통합' 부스는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퀴즈를 제공했다. 퀴즈에 정답을 맞힌 이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지

급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  그림31  
유보통합 부스

◀  그림32  
질문이 넘치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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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올해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학교 7곳 중 경북 소재 

학교 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자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된 

문제를 탐구하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한

다. 학생들은 더 이상 수동적 학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학습 문

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질문 공책 배포, 질문 방법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적 학습을 지원, 추가 교사 연수도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교육의 길잡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부스에는 2024년 주요 사업과 활동 성과 등을 자랑하는 자료들로 가득했다. 영재교

육 프로그램 및 탐구, 체험 중심의 맞춤형 과학교실 진행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의 인기도 자랑했다. 프로그램 신청 안내는 학교 공문이나 경상북

도교육청과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펀(FUN) 업무, 더 경감, 효율이'가 함께하는 업무 경감 북-캠핑

북-캠핑을 테마로 업무 경감 성과를 공유하는 부스가 운영됐다. 캠핑 먹거리를 소재

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통해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의 주요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안내했다. 경북교육청은 업무 자동화와 AI 활용 사례를 통해 업무 경감 노력을 

강화하며, 내년에는 학부모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림33  
경북교육청과학원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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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쿨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질문으로 성장하는 무학중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중학교는 '질문하는 학교' 운영 성과를 선보였

다.무학중은 팝업스쿨존에서 질문 관련 행사와 TF팀 활동을 소개하고, 수업 및 활동 

사례집을 전시했다. 학교는 2024학년도 동안 질문나무 심는 날, 인생질문 갖기 대회 

▲ 그림34-37   업무경감은 이렇게

◀  그림38  팝업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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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명가 교육연구지원부장은 "K-EDU 25가 본교의 

질문하는 환경 조성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 질문 중심 수업 문

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삶이 있는 배움, 아우르며 함께 성장하는 경북희망학교 -원당초등학교

경북교육청은 2021년 공모를 통해 구미원당초등학교를 첫 경북희망학교로 선정했

다. 경북희망학교는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

▲ 그림42 예천초_BODA모델

▲ 그림40 영안중_시스템기반 창업가정신 교육

▲ 그림43 봉성초GPT

▲ 그림41 구미여중_인증제스탬프

◀  그림39 
무학중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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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근 과대 학교의 교육 수요자를 유치하는 정책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정된 원당초등학교는 2년 연속 매년 100명씩 학

생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

식을 보여준다.

부스를 찾은 학부모들은 경북희망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25년 경북 IB관심학교 시작

경북교육청은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

교 10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향후 3년간 후보학교를 거쳐 인증학교로 성장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3교 :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 중학교 5교 : 경덕중학교(안동), 도송중학교(구미), 동산여자중학교
                        (영주), 청하중학교(포항), 화랑중학교(경주)
• 고등학교 2교 : 포항제철고등학교, 풍산고등학교(안동)

◀  그림44 
원당초_희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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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

로,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가 특징이다. 이런 IB교육을 2017년부

터 연구해온 교사모임을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IB-K(경북형 IB)를 위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 초등성장연구소

경북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IB초등성장연구소'는 2017년부터 약 15명의 교사

들이 매월 모여 IB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 '백워드 설계'와 '개념 기

반 탐구학습'을 주제로 한 교사 지침서를 출간했다. IB가 경북교육에 잘 안착할 수 있

도록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된다.

구미 원당초, 교원학습공동체 ‘원당아우름’ 활동 활발

◀  그림45 
초등성장연구소

◀  그림46 
원당아우름



92

K-EDU 25 :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구미 원당초등학교 교원학습공동체 ‘원당아우름’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학년별로 

모여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질문 기반 수업’과 ‘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사 간 협

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bit.ly/원당아우

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교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교육 - 수업해보게

교원학습공동체 부스 중 하나인 '수업해보게'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게임 요소를 수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열정적

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금교잇'

교원학습공동체 경제금융교육연구회의 '금교잇'은 교실에서 금융 교육을 실천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상의 나라를 만들고, 자체 화폐를 

◀  그림47-48
게이미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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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 활동을 경험하며, 실제 무역 체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다문초등학교 교사 천상희는 금교잇의 핵심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사

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다른 학교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

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접 화폐를 만들고 직업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의 창업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금교잇은 더 많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림49  금교잇 부스

▲  그림50 금교잇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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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존

교육발전특구 부스, 지역 교육과 정주의 미래를 제시

교육발전특구 부스에서는 '지방교육발상지, K(경북)-에듀로 빛나다!'를 주제로 경북

권 13개 교육발전특구에서 진행 중인 7대 주요 정책이 소개됐다. 교육발전특구란 지

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시책 사업이다. 

경북권 13개 교육발전특구 :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7대 주요 정책 : 유보통합,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학교복합시설 구축, 지·산·학 연계 교육혁신 체계 구축

부스에서는 이들 정책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체

계적으로 설명하며,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특례 제도를 함께 알렸다.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뒤,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부스는 지역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 그림51  교육발전특구                                         ▲ 그림52  교육발전특구 13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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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 안전공모전 입상작 전시

K-EDU 행사장에서 경북교육청이 운영한 ‘2024 학교 안전 공모전’ 부스가 관람객들

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내 초·중·

고 학생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생활안전, 폭력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공모전은 이모티콘, 포스터, 글짓기, 숏폼 영상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104명의 학생이 7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울진초등학교 6학

년 김효우 학생의 이모티콘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온(溫)안전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제작된 학생

들의 작품들은 창의적인 표현과 안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으며, 관람객들

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53-54  안전지키미

◀  그림54-1  
안전구조대_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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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경상북도 교육청 사이버 독도 학교

학생생활과에서는 사이버 독도학교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방문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사이버 독도

학교의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책쓰는 선생님

2024년 '책쓰는 선생님'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책을 만나볼 수 있었다.

AI 디지털 교과서 특별전

AI디지털교과서 특별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이 부스에서는 미래앤, 아이스크림, 동아

출판 등 총 11개 출판사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할 수있었다.방문객들은 선생

◀  그림55  사이버독도

◀  그림56 책 쓰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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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모드와 학생 모드를 비교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

시는 내년 3월부터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바꾸는 시간 -2부

▲ 그림57 3월에 도입될 디지털교과서를 학생모드와 선생님모드를 동시에 보이며 시연하는 모습

▲ 그림58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해보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 그림59  디지털교과서 (정보교과) 내에서 
                   마이크로비트 코딩 하는 모습

▲ 그림60  [SDG's 국제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 이서고등학교 교사 차원주

▲ 그림61  [따뜻한 교사연구회 'BioSEM']    
                   -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교사 김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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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혁신하이터치 정책토론회

▲ 그림62  [금.교.잇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 다문초등학교 천상희

▲ 그림64 정책연구발표: 경북교육 디지털 교육혁신 - 경산동부초등학교 교사 김미진

▲ 그림65  정책 토론: 경북교육 공동체 생각 나눔 토론

▲ 그림63 [원도심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포항항도중학교 교사 박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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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의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내년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

며 참석자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 행사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들이 

직접 참여해 경북교육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다양한 강연과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소개되었고, 

정책존에서는 내년 교육의 변화와 비전이 상세히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북교육의 방향성과 지역 교육의 가능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리였다. 이와 같은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교육 

변화의 흐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림66  
행사장 내 쉼터

◀  그림67   
K-EDU25 출국심사장(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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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U(경북교육) 25에 바란다

K-EDU(경북교육) 25에 바란다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 지 현

경북교육청에서 지난 12월 3일 구미코에서 ‘K-EDU 25,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를 진행했다. 경북교육의 핵심비전과 주요정책 및 추진현황을 안내, 각 학교의 우수

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경북교육계 관련자 2,000여명이 참여하여 함

께 공유하였다. 본 행사는 3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섹션은 2025 비전선포

식, 2섹션은 5주제에 13명의 발표자가 참여한 발표존, 3섹션은 45개 부스가 참여한 

부스존 이었다.

K-EDU 25를 꼼꼼히 둘러본 18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

었다. 문항은 크게 2가지로 K-EDU 25에 대한 행사전반에 대한 내용과 2025년 경북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만족도 및 기대도에 대해서는 기대정도와 보다 자세한 의

견은 주관식으로 받았다.

설문기간ㅣ2024. 12. 2.(화) 13:00~18:00      설문대상ㅣ경북교육구성원

방법ㅣ유레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인원ㅣ183명

내용ㅣ K-EDU 25 행사전반 및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한 의견

1-2  K-EDU 경북교육 2025 현장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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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6명                              8명                              1명                              3명

행사내용              행사시설		 행사진행  	 행사참여 	 행사취지  

72.73%                9.09%                 12.12%                  1.52%                         4.55%

1. 설문참여 대상

2. K-EDU 25 행사에 대한 문항
    1) K-EDU 25 행사(발표, 포럼, 부스 등)에 대한 만족 정도

    2) K-EDU 25 행사에 대한 의견(참여 후기 및 제안)

137명                            36명                             7명                               1명                              2명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74.86%                     19.67%                        3.83%                         0.5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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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U(경북교육) 25에 바란다

66명이 K-EDU 25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의견은 크게 행사내용. 행사시설, 행사진행, 행사참여, 행사취지 등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는데 주요한 의견 위주로 살펴보면 행사내용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북교육의 방향과 미래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행사시설로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가 있었

으며, 행사진행으로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

다가, 행사참여로는 AIDT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체험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쉽다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사 취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표,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경북교육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취지가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한 문항
    1) 2025년에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정도

    

    2) 2025년 경북교육에 바라는 점

54명이 2025년 경북교육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의견은 크게 교육과정, 교육복지, 교육정책, 교육지원, 미래교육 등 다섯가지로 구분

143명                           35명                             3명                             0명                              2명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78.14%                19.13%                  1.64%                      0%                             1.09%

32명                            3명                              33명                            3명                             13명

교육과정              교육복지		 교육정책  	 교육지원 	 미래교육

5.56%                    3.7%                   61.11%                  5.56%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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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는데 주요한 의견 위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있기를 바랐고, 교육복지로는 어려운 가정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학령초과자를 학생으로 인정하여 교사 및 교육비를 지원해주기를 바

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정책으로는 지금의 정책에 만족하며 더 좋은 정책으로 지

금의 교육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다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교육현장에서 탄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

다. 교육지원으로는 강압적이지 않은 업무 분위기와 행사를 줄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소규모 학교에의 관심과 

지원, 인성교육의 중요성, 지역과 연계한 교육,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AI 디지털 교육 

시스템 마련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4. 종합 분석
설문에는 교원이 가장 많이 참여해주었고, 교육행정직, 학부모, 미래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 순으로 참여했다. K-EDU 25 행사에 대하여 98.36%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발표·부스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경북교육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 

취지가 좋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 제시,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큰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5년 경북교육에 대해서는 98.91%가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금의 정책

은 유지하되 더 좋은 정책들로 교육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그 외에는 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 맞는 교육을 바란다, AI 디지털 교육에 관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K-EDU 25에서 만난 2,000여명의 교육 각계각층의 얼굴과 180여명의 목소리가 

2025년 경북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많은 이의 힘을 보탠 단단하고 

탄탄해진 경북교육으로 경북의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라나길, 나아가 이 아이들이 어

른이 되었을 때 다시 본인의 아이들을 경북에서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자 정체성이 되

어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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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월항초등학교 4학년 1반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

는 이지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대구에서 월항초등학

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이 넘는 큰 학교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문화와 집단 따돌

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웠

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이 유튜브에서 월항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

활하는 모습을 시청하시고는 월항초등학교로 전학을 결심하셨습니

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월항초등학교로 전학 가기 위해 성주군 월항

면에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저

와 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지호야, 학교생활은 행복하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하지요. 저는 정말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해요.”라고 답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월항초등학교는 전교생 44명의 작

은 학교입니다. 월항초등학교를 자랑하자면 첫째는 친구들, 동생들

과 잘 어울리는 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간 놀이시간

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학년 구분 없이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킨볼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며 즐겁게 어울립니다. 

나는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꾼다.

‘작은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02
월항초등학교 
4학년  이 지 호

“                          
”

안녕하세요

월항초등학교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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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은 형, 누나들을 잘 따르고 형, 누나들은 동생들에게 친절합

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중간 놀이 시간이 되면 함께 어울릴 생

각에 정말 즐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숫자가 적어 함께 어울리다 

보니 전교생 모두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교생 1,200명과 

함께 어울리기도 서로의 이름을 모두 알기도 어렵지만, 전교생 44

명이 있는 작은 학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강당과 운동장에서 함

께 어울립니다.

둘째, 월항초등학교는 저의 다양한 질문과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주

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질문

을 하면 칭찬해 줍니다. 우리 반은 아침마다 소리내어 책을 읽습니

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1학기부터 지금까지 총 7권의 온 책 읽기

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 내용 간추리기 활동과 핵심 질문 활

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

만 지금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빨

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친구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

간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른 명

의 학생이 한 반에 모여서 함께 공부했던 이전 초등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담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

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이 생기면 우리 학

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십니다.

셋째, 월항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 활동

둘째, 다양한 질문과
많은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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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질문과 함께 떠

나는 제주도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전에 제주도

를 탐색하며 친구들과 질문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

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즐겁게 체험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

주도 돌은 왜 어두운 색이며, 돌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 주상절리에 가 보았습니다. 검은색의 

바위가 많았고, 돌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현무암으로 가득했습니

다. 조사에 따르면 현무암은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마그마

가 지표에서 용암으로 흐르다 급격히 식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검은색 바위

의 작은 구멍이 뚫린 현무암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

도 체험학습도 질문과 함께 떠나니 제주도의 관광명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

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은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실의 수가 많지 않아 유휴교실

이 부족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많

은 꿈을 품고 큰 꿈을 꿉니다. 저의 시처럼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도

와주고 이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작은 학교인 우리 학교를 지원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월항초등학교는 내 삶의 안식처이자 큰 꿈을 품

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며 글

쓰기도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합니다. 또한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들

과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현재 작은 학교에

서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의 재능을 찾

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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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초등학교는 안동 동쪽 끝에 위치한 전교생 24명의 작은 학교이

다. 학교 주변엔 길안천이 흐르고 학교 담벼락 옆에는 사과밭이 펼쳐

져 있다. 조금만 걸어가면 숲이 있고, 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가면 자

그마한 길송분교장이 위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농촌에 위치한 시골

학교이다. 아이들은 1년 내내 학년 구분 없이 어울려 놀고 학교 옆에 

자리 잡은 길안천에서 골부리 잡기, 파리낚시, 통발 놓기 등 물놀이

를 하고 여름마다 길송분교장으로 캠핑을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

하늘의 별도 보는 등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하

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학교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

가 줄어들고 있다. 

길안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실이란 두세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

업하던 넓지만 허전했던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쉬는 시간

에 모두 같이 어울려 놀 때에는 활기가 넘치던 아이들이 교실만 들어

서 수업을 하면 활기가 줄어든다. 한 반에 2명, 3명, 많으면 6명의 아

이들이 6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더 이상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서

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는 것이다. 

길안초등학교
교사 김 홍 철

“                          

”

“                          

”

그린듯한 풍경
의 시골학교...

하지만

길안초 학생들
에겐 교실이란 

어떤 
기억일까?

다시 돌아올 봄날을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도(都)-농(農)이음교실

03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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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영 되었던 강남초 학생들과의 공동수업에서 항상 밝고 말

이 많던 여학생이 주눅이 들어 수업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앉

아만 있던 모습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안초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 속에서 어울려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

다. 사실 처음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일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

농이음교실 연구학교를 망설임 없이 신청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학

생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길안

초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와 더 많은 학생들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도농이음교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

이다. 도시의 학생들이 시골학교의 뛰어난 자연환경 및 유휴 교육공

간을 공유하고 시골 학생들은 도시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

께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농이음교실을 준비하며 선생님들

과 함께 세웠던 원칙은 바로 단편적이고 1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속에 도농이음교실 활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

아이들을 하루 데려와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활동 속에 배움과 놀이

가 함께하고, 학생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 서로간의 소통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교 모두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겨

울, 협력학교 선생님들과 길안초 교사 모두는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이음교육과정을 불

어 넣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

가올 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 속에 경험, 탐구, 공

유, 나눔이라는 이음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

“                          

”

길안초 도농이음
교실을 만나다.

다시 돌아올 
푸른 봄을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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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부터 시골학교 학생들과 도시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도농이음교

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 10차시씩 총 

40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6월 20일(화) 여름프로그램으로 길안초등학교 6학년 6명의 학생들

과 안동강남초 6학년 24명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보리차를 만들 

수 있을까?’ 란 주제로 도농이음 수업을 운영하였다. 아침부터 길안

초등학교로 스쿨버스로 등교한 안동강남초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봄 

과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과제호기심 Play 도전 actiOn 배움 Party 내일 sUPport

1학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길안천 골부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가을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중한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우리조상들은 
겨울에 어떤 전통
놀이를 즐겼을까?

2학년
봄 알록달록 

색깔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길안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우리조상들은
겨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3학년
공원을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단오 축제에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조상들은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

철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4학년
우리도 

농사 일을 
할 수 있을까?

학급소풍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우리 텃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이웃과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5학년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살림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과가
가장 맛있을까?

우리조상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6학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보리차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                          

”

푸른 봄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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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이미 얼굴을 익힌 길안초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

다. 늘 조용했던 교실은 간만에 아이들로 가득 차 북적거렸다. 잠시

의 소란 후 아이들과 함께 사전학습으로 추수해온 보리이삭을 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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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봄이 
돌아 왔다.

세계 최고의 보리차를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리

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모여 앉아 손으로, 발로 이삭을 털어내고, 털어

낸 보리를 프라이팬에 덖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에 조용하던 

길안초 학생들도 강남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정신없는 시간

을 보냈다. 평소에 5명의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놀 남학생 한 명

만 있으면 좋겠다던 남학생도 강남초 남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신이 나 보였다.

6학년 도농이음 수업이 끝나고 서시학교 학생들을 인솔해서 스쿨버

스로 하교를 시키게 되었다. 돌아가는 강남초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

해 6학년 학생들이 현관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문득 궁금해서 오

늘 수업은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남학생이 크게 웃으면서 “쉬는 시간

에 남자애들이랑 축구하는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씨익 

웃었다. 그 대답을 들으니 도농이음활동 내내 즐거웠을 아이들의 모

습이 그려졌다. 항상 학교에 울려 퍼지던 작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많

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학교에 가득 퍼지고 있다. 길안에 다시

금 봄이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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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초에서 강남초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어김없이 학생들이 물었

습니다. 길안초로 수업을 가기 전이나 후에 학생들은 항상 기대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농 이음 교실이 강남초 학생들에게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농촌 학교

가 가진 독특한 공간 활용성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

은 교실 공간이었습니다. 강남초 학생들은 28명이 한 교실을 사용하는 

반면에 길안초에서는 같은 크기의 교실 공간을 6명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신기해했습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길안초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교실과 장소들

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빽빽하던 교실을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순히 공간이 조금 넓어졌을 뿐인데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갈등을 일으

키던 학생도 공간적 여유에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길안초의 교정은 넓은 운동장과 텃밭,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학생

들은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힘든 자연과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안천을 둘러보기도 하고 

직접 나무를 심고, 사과를 따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도시 학생들

에게 전에 없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농 이음 교실은 농촌 학교의 풍부한 공간과 

자연을 활용하여 도시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만나 소통하며 함께 수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농 이음 교실의 의

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도농 이음 교실 통

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손 연 희

“                          

”

선생님, 
길안초 

또 언제가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03 경북도(都)-농(農)이음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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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

엔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영

화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

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동생

이 두 명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서 나중에 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 유학

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 있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서울푸

드페스티벌” 이라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찰 음식전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행사에 세계 각국의 미슐랭 셰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장래에 레스토랑 창업

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슐랭 셰프들을 보니 나도 미래에 저런 멋진 셰프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으로 풍기 인삼축제에 참가하여 콩국수

와 미숫가루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몽골과의 차이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특히 교육시스템, 음식 만드는 방

법, 문화의 차이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약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지내

보니 그러한 차이가 저의 한국 생활 적응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내보

니 한국어를 잘 몰라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게 가장 

힘들었고 유학 생활 처음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 감기몸살로 일주일 정도 

한국국제조리고 1학년 
Enkhbayar Temuulen(테물엔)

“                          

”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입니다

04 해외 우수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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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부모님이 많이 그리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유학 생활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

다. 올해 토픽 3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노는 시간도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10월에 본 토픽 시험에서 3급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

업할 때 까지 토픽 등급도 더 올리고 조리 자격증도 취득해서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졸업

하고 나서 한국에서 비자를 획득하고 저의 전공을 살려서 좋은 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

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조리 및 제과제빵 기술을 몽골에도 가르쳐주고 전파를 할 수 있는 우

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테물엔 학생과 멘토 최영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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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멘토 역할을 맡

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저는 처음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른 나라 학생과 함께 생활 하며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유학생 

멘토 역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국적이 몽골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몽골이란 나라에 대해 미리 공부해보며 학생

들과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커져만 갔습니다. 

3월에 개학을 하고 몽골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언어가 다

르기에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

스럽게 가까워졌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아리 시간에 서로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친구들이 몽골의 전통 요리인 “보즈”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 또한 한국의 요리인 김치를 소개하며 함께 요

리를 만들어 보고 문화를 교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

다. 음식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저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한국국제조리고 
2학년 최 영 진

“                          

”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멘토를 하며

04 해외 우수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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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은 한국 학교의 규칙과 생활 방식에 대한 안내였습니

다. 처음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는 몽골 친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업 방식, 교실 규칙, 급식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몽골 학생은 저에게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넓고 광활한 초원에서의 생활 방식이

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 등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

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과는 다른 몽골의 매력을 느끼며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단순히 서

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을 쌓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

달았습니다. 

 

몽골 친구에게 한국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

스러워 학교를 졸업 후에도 몽골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직해서 조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보며 조용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활동하여 역동적으

로 변모할 것으로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몽골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졸업

할 때까지 더 많은 추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학생 프로젝트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 오는 것 같아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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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물엔 아빠의 편지 테물엔 아빠의 편지 

안녕,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몽골을 떠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집에서 나가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들 느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에 적응을 잘하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곧 한국어 시험을 칠 건데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화이팅! 
우리 아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졸업할 수 있을거야. 
앞으로도 대학교 가고 취업도 하는데 꽃길만 걷길 바랄게. 엄마, 아빠 또는 동생들이 항상 응원할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학교 기술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선생님들의 지시대로 열심히 잘 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교육, 교육 시키는 방법, 또 학교, 기술, 기숙사 등등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잘 키워 주신 학교 선생님들하고 외국은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신 김일동 원장님 또는 
마랄 선생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들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해서 
한국 회사 또는 한국 호텔에서 유명한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모든 것을 
나중에 몽골에 있는 조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서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큰아들 꼭 잘 할수 있을거야.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Enkhbayar Yandag 

04 해외 우수 유학생 



118

1년간 경북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 경북 내 유일무이한 학교, 도내 누구도 근무경험이 없는 학교. 그

런 학교의 시범 운영과 개교 준비를 동시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억

장이 무너지는 말이다. 한편으로 그만큼 아이들과의 씨름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시구나 싶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학교에서는 급식

소에서 뛰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무단으로 

빠지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온라인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것을 고민한다. ‘우리’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도내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야한다. 이는 학령

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온라인학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과학을 예로 들면, 도내에 물리, 화학, 생

물, 지구과학선생님이 한명씩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7개교나 된다. 

과학Ⅰ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는 잘 개설되지 않는다. 겸임교사 배

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보충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는 있지만 교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공통문구만이 입력되는 문제가 있다. 사

화면 너머의 배움, 그 가능성을 보다;

경북온라인학교에서의 1년05
(가칭)경북온라인학교 
교사 이 다 겸

“                          

”

온라인학교?
애들 없으니 
편하겠네.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쓴다는 말이 있다. 핵심을 간결하게 드러내야 멋진 글이 되겠지만,      

그런 재주가 없어 장황하지만 살아있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로써 읽는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

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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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개교 
전이면 수업은

언제부터?

실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이뿐만이 아니

다. 큰 학교에서도 매우 적은 수요로 개설되지 못하고 폐강되는 과목

들이 있어, 이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

자체교육과정을 대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과 외에 추가 수강하

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고 진정한 선택권의 확대

로 보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대학에서 

각 과목을 내실 있게 이수했다고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온

라인학교에서는 가급적 일과 내 시간에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

해 노력한다. 그러나 경북 전체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

에, 교육과정과 학생 수요를 분석하는 일에 다같이 매달리고도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 마음이 늘 무겁다.

정식 개교 전이지만,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1, 2학기 교육과정

을 모두 운영했다. 1학기에는 497명이 이수했고, 2학기에는 732

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먼저 개교를 한 타시·도와 견주어도 상당한 

규모다. 온라인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 많은 학생들과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만나고,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생

각마저 든다. ‘교육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

화한다’는 말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시·도명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24. 2학기 
수강인원(명) 487 1,500 450 169 178 253 732 25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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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해야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매 수업 학생들이 태블릿 PC나 컴퓨

터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 자작자작을 활용한 작문, 망고툰으로 웹툰 

창작, 미리캔버스를 이용한 광고포스터 제작, 캡컷으로 단편영화 제

작, 클로바노트와 챗GPT를 활용한 토론 등이 올해 에듀테크를 활용

한 수업 주제였다. 또한 고시외 과목을 비롯하여 통상적으로 잘 개설

되지 않는 과목이 주로 개설되다 보니,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매

“                          

”

온라인수업은 
뭐가 달라?

▼ 광고포스터 /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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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편이다. 학생들 자신이 희망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체로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 대한 질문도 활발하다. 다만, 교사

용 지도서는커녕 검인정교과서조차 없는 과목이 많은 탓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 및 자료 개발에 투자해야 하지만, 입시 위주

의 과목을 매년 반복해서 지도하던 생활에 지쳐 있던 터라 오히려 즐

거웠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온라인학교에

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근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처음엔 낯설고 막

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

이었다.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

습을 지켜보며,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John 

Dewey의 말이 떠올랐다. 학생들과 함께 화면 너머로 연결된 시간들

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갔

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배움의 주

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고민도 많았고,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통해 ‘교육

은 정답을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임을 깨달

았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남긴 흔적은 나의 가르침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도 경북온라인학교가 더 많은 학생

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기를 바라며, 

“                          

”
벌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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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는 시골의 작은 학교입니다. 

아침에 거의 대다수 아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 그대로 강

당이나 천연 잔디 운동장에 모여 늘봄학교 체육활동을 합니다.

3월에 학부모 모니터링이 되어 학교에 가보니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

지도 잘 모르고 무슨 체육활동을 하는 건가. 뚱한 표정의 아이들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잘 벗지 않고 있

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때

의 웃고 떠들고 장난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속으

로  많이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서로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어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

린 채 표정 없이 서로 신체를 부딪치며 하는 놀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

들었고,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

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실 늘봄학교 체육활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시작된 참관

은 날마다 놀랍고,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놀이 활동

이 없습니다.

우리 조마초는 태권도 협회를 통해 추천받은 사범님께서 전문적으로 

늘 봄 햇살같이 따뜻한 학교06
 조마초등학교 늘봄학교
 모니터단 이 남 숙

“                          

”

시골의
작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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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마초등학교의
놀이활동

놀이 활동을 하시는데, 태권도의 품새를 기본으로 다지고, 매일 다른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체육 놀

이가 있다는 것도 놀랐고, 현재 1년을 지나면서 누가 보더라도 확연

히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 3월 많은 아이가 마스크를 끼고 놀이 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지

금은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크게 

웃으며 운동을 신나게 합니다. 한껏 예민해져 있던 아이들도 정해진 

규칙 속에서 신체를 부딪치면서 밝은 표정을 나누고, 서로 협동도 하

고, 건강한 선의의 경쟁도 하고, 팀플레이도 하면서, 서로 더 많이 이

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해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던 일

도 규칙 속에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보다 더 뿌듯하고 고맙

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마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같이 놀이 

활동을 하니, 한 가정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의 자녀이다 보니 어찌 됐

든 내가 소중하고 내가 먼저이던 아이들에서, 우리가 있고, 혼자 하

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려 도와가며 하는 활동이 더 재미있고 동생들, 

누나, 형들이 서로 같이 웃으며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동화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아름반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하는데, 금요일은 두 팀으

로 나눠 신나게 피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아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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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라인 밖으로 나가 있고, 6학년 덩치 큰 형에게 피구 공이 넘어

갔습니다. 상대 팀에는 아름반에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한 남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만 맞추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손에 공을 

쥔 6학년 형이 라인 건너 공을 그 아이에게 맞추지 않고,  손을 죽 뻗

어 웃으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때의 감

동과 훔쳤던 눈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덩치 크고 

힘센 형이 내미는 그 손이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맙든지요…. 우리 아

이들에게 시키고 배워야 할 것은 저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배

려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날의 깊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 몸을 부딪치면서 규칙 속에서 배우

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밝아진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스크조차 

벗기를 주저하던 아이들이, 손이 닿는 것도 예민해하던 아이들이 늘

봄학교의 놀이 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해지는 신체와 더불어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찾아가는 모습에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너무 고맙고 정말 소중한 수업

이었습니다!!!

조마초의 늘봄학교는 매일이 감동이고 감사하고 소중한 늘~봄같

이...생기있고 따뜻한 햇살 같은 학교 입니다.

“                          

”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125

음악중점반에서 보낸 3년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제 자

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악기 비

전공자로 시작했지만, 그 사실은 저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것조차 낯설고, 주변 친구들의 뛰어난 실력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점차 음악의 즐거움과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음악 이론을 배우고, 합주 시간에는 협

력과 조화를 경험하며, 실기 연습을 통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기연주회 였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여러 번 실수하고 좌절도 했지만, 무

대에서 함께 연주를 마친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부

족함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노력의 기쁨과 성장의 보람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을 돌아보니, 음악중점반에서의 경험은 음악 실력뿐만 아니라 나의 자신감, 인내심, 그리

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전공자로 시작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의 중요성을 배운 시간들이 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광평중학교 음악중점반에서의 3년은 단순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넘어,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

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좌

절스러웠지만,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노력과 인내, 

협력의 가치는 앞으로도 제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음악중점반은 제가 꿈꾸는 미래

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광평중학교 3학년 
김 은 준(악장, 바이올린)

음표를 그리다

07 음악중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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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평중학교 2학년 안시연입니다. 저는 구미왕산초

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처음으로 비올라를 접하게 되었고, 

5학년 때부터 비올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

린이나 첼로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악기이지만, 그 따뜻한 중저

음에 반해 이 악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비올라는 대중에게 많이 알

려지지 않은 악기이기에, 저는 비올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전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을 즐겁고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딱 맞는 학교가 바로 광평중학

교였습니다. 입학 전에 저는 '음악을 배우는 학교에서는 기본 과목을 

덜 배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은 한

문, 정보,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을 그대로 배우면서, 그 중 음악을 더 깊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광평중학교에서는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과 음악 

이론도 배울 수 있어서,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처음 도입된 "협연" 자

리에 오디션을 통해 첫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영광이

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고, 덕분에 음악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

광평중학교 2학년 
안 시 연 (비올라)

비올라에 빠져들다

07 음악중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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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광평중학교에 다니면서 비올라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졌고, 이제는 

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비올라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저 안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

니다. 또한 광평중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적 기회들을 통해 

음악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음악과 친해지면 좋겠습

니다. 음악을 쉽고 즐겁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은 매우 간단하다. 학령인구를 증가시키면 

된다. 학령인구, 즉 출생률을 높이든가 이주율을 높이든가. 

이제 갓 소년·소녀 티를 벗은 아이들이 한국을 찾았다.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48명이, 2025년에는 70명이 직업계고 해

외 우수 유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태어나고, 키우고, 자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머물러야 한다. 삶이 있어야 한다. 뜻한 

바 있어 먼 길 마다않고 경북으로 찾아온 유학생을 머물게하는 것은 결

국에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아이들이 경북에서 어른이 되고, 다시 본인의 아이들을 키우며 

머무길 바라며, 이 연구는 그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Part 4

경북에서 머문다, 아이들은.



Part

04
연구 

Academic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란다

직업계고 : 해외 우수 유학생태 유입과 정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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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인구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지역 소재 기업체

의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경북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포함) 유입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거의 모든 정

책 및 선행연구들이 대학생(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직업계고 유학생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 방안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비자 및 선행연구 

고찰,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의 졸업 후 산업인력 수요 및 요구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의 유학 동기 및 요구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

에 따른 국내 학생의 교육적 효과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

른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 인식과 요구 분석

을 통하여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방안과 정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유입과 정착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찬주(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최창원(前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 김수경(평택대학교 교수)
                    조준형(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 이헌우(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

1장

서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위탁하여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정책연구(위탁)입니다. 

지면관계 상 요약본을 실으며, 
원문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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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 조

사, 경북지역 산업체 담당자, 그리고 직업계고 구성원(교원, 학생)

과 지역사회 인사(중학교 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 

관련 전문가 협의회(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학력 조건으로 인한 비자 발급의 어려움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에는 취업 

비자인 E 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인 F 비자 등이 있으나, 최

소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요건이 필수사항이어서, 경북 직업계고 유

학생이 졸업 후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2.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의 부재 

대부분의 유학생 정책 및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우수한 유학생 선발을 위한 유학에 대한 다

양한 안내와 홍보 방법(관광 안내 연계, 박람회 운영 등)을 통한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및 엄격한 선발 기준 설정과 공정한 절차로 질적 향

상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지원(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한국 생활 적응 지원 등)과 졸업 이후 한국 정착을 위한 취업 연계 지

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유학생 정책이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위해서는 법령

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시범사업과 연구들이 함께 진행하여 

2장
직업계고 

유학생 관련
비자 및 선행

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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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직업계고 유학생

졸업생 대상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요구 분석

4장
직업계고 유학생 

유학 동기 및 요구, 
교육 실태 분석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경북지역 기업체의 외국인 인력 고용 수요 현황

경북지역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국인이 근로하는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이다. 경북지역 

기업체 73.6%는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고용을 희망하였고, 전공 분

야로 구분하면 기계·자동차 38,6%, 전기·전자 27.2%, 조리(제과 

제빵) 10.0%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경북지역 기업체의 직업계고 유학생 필요 역량 

경북지역 기업체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직무수행능력, 의사

소통능력, 인내력 및 직업윤리 등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담당자 

면담에서도 유학생에게는 전공직무 능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어 능력

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일・학습병행 기회 제공

경북지역 기업체는 유학생의 근무 기간 동안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위해 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설문 78.5%, 면담 모든 업체).

 

1. 유학 동기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의 유학 선택 동기에 대한 

동의도 분석 결과‘경력개발’항목 유학생 4.52점, 외국이 중학생 

4.35점이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외국어 능력 향상’항목을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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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18.4%, 외국인 중학생 2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직업계고 유학 선택 동기에 대한 동의도 분석 결과 유학생은‘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아서’ 4.42점, 외국인 중학생은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해서’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중에서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우수해서’ 유학생 23.2%, 중학생 26.9%로 가장 높은 비율

로 선택하였다.

특히,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 동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유

리한 취업 조건과 높은 경제적 소득을 우선 이유로 응답하였고, 일・

학습병행으로 경력개발을 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2. 교육과정 요구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유학생 27.4%, 외국인 중학생 36.5%로 가장 높

았고, 방과 후(주말, 방학)에 요구하는 교육 내용은‘한국어 공부하기’

유학생 30.3%, 외국인 중학생 28.4%, ‘한국 문화 체험하기’ 유학

생 26.9%, 외국인 중학생 29.2%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

업 참여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어 교육을 방과후 수

업이나 주말, 방학 중에 운영하는 교육에서 운영하기를 요구하였다. 

3. 유학 생활 어려움 

직업계고 유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은 유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유학

생은 학습(3.46점), 중학생은 의사소통(3.26점) 항목이 가장 높았

고, 문화적응 유학생 2.75점, 외국인 중학생 2.87점으로 두 집단 모

두 가장 낮았다. 

유학생 대상 면담에서는 유학생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수업 

참여와 내용 이해를 어려워했고, 주말 식사비 등과 같은 생활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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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적인 부담이 높았다. 이외 종교, 공동 샤워 등과 같은 문화적

인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4. 졸업 후 희망 진로

직업계고 유학(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

에 진학’유학생 58.3%, 외국인 중학생 38.1%,‘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유학생 33.3%, 외국인 중학생 42.6%로 나타났다. 즉, 유학생

들은 취업보다 진학을 외국인 중학생들은 진학보자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유학생 면담⑴에서 면담자 모두는 졸업 후 한

국의 기업에 취업(창업 포함)하여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경제

적 소득이 생기면 자신의 경력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

행하는 진로 선택 요구가 높았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졸업 이후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보수(임금)’, ‘고용 안정성’,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글로벌 역량 효과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입학 학교 8개교의 직업계고 1학년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입에 따른 글로벌 역량 효과를 측정하였다. 다

만, 유학생 수가 학교별 평균 6명으로 적어서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

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각 영역별 측정 결과 타문화 수용(3.97점) 

> 글로벌 이해(3.90점) > 글로벌 교류(3.75점) > 글로벌 취업역량

(3.74점) 순으로 높게 나왔다. 세부 항목에서는 글로벌 교류 영역의 

‘외국인과의 거부감(만남, 교류) 해소 도움 정도(4.03점)’, 타문화 

⑴ 설문은 입학전 2024년 2월에 진행하였고, 면담은 한 학기가 지난 8월에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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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영역의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태도(존중, 배려) 함양 도움 정도

(4.00점)’가 4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2. 변인에 따른 글로벌 역량 효과 

글로벌 역량의 4개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외국어 

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높았다. 그리고, 2개(글로벌 

교류, 글로벌 이해) 영역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들이 높게 나

왔다.

1.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도구 개발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분석 항목은 투

입에 해당하는 유학 기간 교육비와 산출에 해당하는 졸업 이후의 경

제적 기대 효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교육비 투입 비

용은 ‘유학생 교육비’ + ‘생활비’ + ‘공교육비’이고, 경제적 기대 효

과 비용은 ‘노동 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유발’ + ‘소비지출로 인한 생

산성 유발’ 이다.

2.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직업계고 유학생을 위한 교육비 투입 비용은 3년간 103,229천원(유

학생 교육비 42,114천원, 생활비 12,767원, 공교육비 48,348원)

이고, 경제적 기대 효과 비용은 1년간 129,957천원(노동투입의 경

제적 효과 124,657천원, 소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5,301천원)이다. 

유학생 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에 취업하여 1년 이상 정착

을 하게 되면 3년간의 유학(교육)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며, 한

국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차 년도 이후에는 그 비용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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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거라 본다. 

즉, 유학생의 졸업 후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학생 정책이 해를 거

듭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 유학생 정책 인식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가 알

고 있는 비율은 약 91%, 67%로 나타났고,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

답은 비율은 76%, 88%로 나왔다. 한편,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직업계고 교원은 ‘담당자의 업무 부

담이 높아서(37.5%)’, ‘한국인 학생의 역차별 우려(32.1%)’가 높

았고, 지역사회 인사는 ‘한국인 학생의 역차별 우려(66.7%)’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학생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의 기

대 효과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3.70점, 3.72점, 그리고 교육분야에

▲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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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81점, 3.88점으로 나왔다. 직업계고 교원은 공립보다 사립에

서 더 기대하였고, 지역사회 인사는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기

대하였다.

3. 유학생 비용 지원 방안

직업계고 유학생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의 응답은‘한국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이 63.9%, 50.7%로 가

장 높았고,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은 17.7%, 36.0%로 나왔다. 

또한‘유학생 자신이 전액 부담’에서는 15.3%, 9.3%로 나왔는데, 경

북지역 교원과 지역사회 주민은 가능하면 유학생 지원 비용은 한국 

학생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4. 유학생 교육의 어려움

경북 직업계고 교원은 유학생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35.7%) > 방과후 생활지도(22.6%) > 문화적 차이(17.5%) 이

고,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전담 인력 지원(45.5%)’과 ‘교육 시설 및 

예산 지원(31.6%)’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은 유학생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방

과후(주말, 방학 등) 시간에 유학생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1. 체계적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유학생 졸업 후 한국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학 전, 유학 중, 유학 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필

요한 지원 방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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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유학생 졸업 이후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 개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는 경로는 취업과 대학 

진학 2가지이다. 이 중에서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E 계열)나 지역특화비자(F 

계열) 발급은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요약하면 유학생이 직업계고 졸

업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더라도 E계열 및 F계열에서 요구하

는 학력 기준 또는 취업 직종 범위(제조업)의 한정 그리고 소득 기준

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비자 발급 기준에서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예: 자격증 취득, 한

국어능력 인증 등), 학력 제한 기준은 삭제하거나 별도의 예외 기준

을 두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계 주요 지원 내용

유학 전

● 유학 정책 안내 및 홍보 
    - 유학 정책과 유학생 선발 등 안내 및 홍보
    - 학교별 안내와 동시에 정부(관광공사 지원), 지자체 지원 연계
● 유학생 선발 및 사전 교육

유학 중

● 유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
    - 일반 교육 :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과정
    - 유학생 전용 교육 :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방과후 수업 : 방과후, 방학, 주말 등)
● 유학생 한국 유학 적응 지원

유학 후
● 유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및 지원 시스템  
● 유학생 한국 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 경북 직업계고 우수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단계적 지원 방안 체계(안)



139

첫째, E 계열 중에서 특정 활동(E-7) 취업 관련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에서 제시하는 직종 중에

서 E-7-2 ~ E-7-4에 해당하는 직종 대부분은 국내 직업계고를 졸업하면 충분한 직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력 기준으로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

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E 계열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근거하여 발급하

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기준에 지역이나 기업 기준 등은 어느 정도 발급 가능성이 있지만, 이 비

자에서 제시하는 직종은 현재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종의 범위를 제조

업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F 계열 중에서 지역특화비자(F-7) 비자를 살펴보면, 이 비자에서 제시하는 학력 기준은 전문

학사 이상이고, 이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 조건 1인당 GNI 70%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 졸업생의 초임 임금 수준(약 2,500만원)을 고려한다면, 기준 금액 3,000

만원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

을 제시하거나, 학력 제한을 직무 수행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하여, 유학생의 보호자(동거인)에 대한 비자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방문동거비자(F-1) 기준을 완화하여 일시적 

또는 단기적(예: 유학생 유학 기간)으로 허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유학생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청과 학교별 추

가로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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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청 전담 인력 필요 

교육청에서는 유학생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 및 단위학교와 소통

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모

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

학생의 경북지역 기업체 취업과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산업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② 취업지원센터 전담 및 지원 인력 필요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유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취업지원센터의 취업

지원관은 취업률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취업 지원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졌지만,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과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학교 내 추가 인력 배치 필요

단위학교에서는 유학생 선발, 사전 교육 운영,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교육, 방과후(주말, 방학 포함) 생활지도 및 관리를 위

한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에는 교직

원 부재로 인해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

활에서 유학생을 방과후와 주말, 방학 중에 관리할 사감과 같은 

역할을 수행 가능한 인력 배치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리고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한 난이도, 업무 시간 등을 고려

하여 교원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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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과 시간 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방과후(주말, 방학 포함)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매주와 매월 

단위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

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유학생 산업체 현장학습(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을 고용이

나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현장실습 학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원활한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를 위해서는 

유학 기간과 졸업 이후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전제되어

야 한다. 즉, 경북 직업계고 졸업 후 6개월 ~ 1년 동안 구직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직업계고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경북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북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업무 내용, 급여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과 같은 통합적인 취업 지원이 필

요하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체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준비, 

서류 준비, 면접 준비 등과 같은 종합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경북 직업계고 유학생 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한 

난이도,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을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

다. 이와 함께, 유학생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수당, 가산점) 제공을 다양한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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